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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순물로샤워를할수있다면더할나위없겠지

만 낯선 타국에선 차갑고 추운 냉기조차 싫지만은

않다 늘어선 자작나무는 눈결같이 새하얗고 보드

란애인이라도만난듯뛰어가안아보고싶다 눈이

켜켜 쌓이고 몇날며칠 녹지 않는 풍경 설국의 가

와바타 야스나리를 되뇌지 않아도 시야에 가득한

눈더미가 경이로운풍경 난로에 담긴 장작불엔마

치늑대의눈이이글거리는것같다

매운연기도 달고나를씹는듯달콤하고촉촉해

라 얼어 오그라든손가락을펴려고 난로에오선지

를집어던졌다는슈베르트 음표가타오르는그순

간은어떤광시곡의서주였을까 눈이퍽퍽내리면

자동으로찾아듣게되는 겨울나그네 한스젠더

의지휘로듣는대편성은놀랍기조차하다 한편테

너 피셔 디스카우의 목소리로 듣는 겨울 나그네

는언제들어도감사하며또친근하여라

슈베르트의 고향 오스트리아 빈 음악의 수도답

게 빈을 거쳐간 작곡가들은 어마무시하다 모차르

트하이든 베토벤 브람스말러 요한시트라우스

쇤베르크리하르트시트라우스그가운데빈토박

이는역시슈베르트 31살에 유명을달리한 슈베르

트는매우가난한형편때문에괴로운생애였다 결

혼을안했다보다못한게맞았고 매음굴에서성병

을얻었으며 베토벤바로곁에묻힌무덤만이사후

명예가 되었다 평생 베토벤을 흠모하고 존경했던

그는 유언조차도 그의 곁에 묻어달라는 소박한 내

용이었다

한번은빈에서출발하여독일을거쳐 북쪽(노르

드)으로 난 길(웨이)이라는 국명의 노르웨이 하고

도 섬나라 아이슬란드까지 올라갔었다 가방엔 빌

헬름 뮐러의 시집 겨울 나그네가 비닐 커버까지

덮고 늘 따라다녔다 테너가 들려주는 노래 말고

내가읽고또내귀로듣는그순간의감격을간직하

고파서다 소설가 하루키는 이런 걸 소확행이라

칭했던가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말이다 여행지

에서 그여행지의풍광과어울리는시나소설을읽

는재미 여행에잔뼈가굵은사람이라면고개를끄

덕일즐거움이겠다

이곳에 사는 나그네쥐들은 흥미롭다 그린란드

북극지방의툰드라지방에서식하는녀석들은 4년

마다수백만마리가낭떠러지로떨어져집단자살을

시도한단다 개체수가 많아지면 종족 보전을 위해

이런 일을 저지른다지 죽음이란 생명이 끊어지는

일이면서 동시에 인연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기도

하겠다

유랑자 방랑자는고독한죽음의 길로성큼나아

가는 구도와 수련의 연습생이다 비약하자면 겨울

나그네들이있어지구촌은비좁지않고숨쉴만해

진다도심이텅빈듯허전하다면유랑자방랑자들

이길을떠나자리를비운덕분이리라

인간세계는이주민 이방인 순례자들의출몰과

이탈 탈향으로 진화되고 또 진일보된다 무리지어

정신없이 살아가는 군집들에서 비켜서기로 결심한

고독한 나그네쥐 절벽 아래로 떨어져가는 불우한

방랑자들 비운의 생이 인간계의 숨통을 열어주는

신비 그맨앞에슈베르트가서있다

겨울나그네는피셔디스카우의노래가역시스

탠더드 1961년 외르크 데무스가 피아노반주를한

서른아홉의피셔는우렁차면서도단호하다제럴드

무어가 반주한 1972년 녹음은 원숙미와 노련미가

확연히 느껴진다 디스카우도 이제 이세상사람이

아니다 겨울 나그네들은 모두 북쪽으로 설산으

로 북망산천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다 15번곡 까

마귀의 일부분은생명을죄다갉아먹고죽음의검

은 숲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그려낸다 까마귀여

나를 노려보면서도왜 어찌하지는않는거니 결국

엔내몸을뜯어먹으려들테지 너까마귀여!

설원에 접어들면 생은 춥고 외로우며 곤고해진

다길조차도보이지않아막다른처지나그네는수

염에달라붙은새하얀눈발에얼어있다죽음이덮

치기전에콧노래를한번부르는것은어떠한가 인

생을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 채워봐야 갈증만 커갈

뿐이렷다 아라비아의 대부호 아들이 유학을 떠나

등교한 날 아빠에게 보낸 문자 창피해서 학교를

못 다니겠습니다 여기 애들은 큰 기차(지하철)를

타고 학교에 오더군요 대번 도착한 아빠의 답신

헉! 집안 망신을 시킬 뻔했구나 당장기차를한

대사서보냈더란다

기는놈위에훨훨나는놈있다 그러니그대 차

라리무전여행 방랑은어떠한가 인생의깊은맛을

느끼게 되리라 차갑고 고독하며 짭짤한 이 맛 슈

베르트의가곡을깔고걸어가는순례의이맛

오스트리아에서시작해독일노르웨이 아이슬란드로이어지는여정의정취를담은 북쪽으로난길

그대 방랑은 어떠한가슈베르트 겨울 나그네와 함께

여행길에서만난 눈사람소년

유럽여행길의동반자명테너피셔디스카우의슈

베르트 겨울나그네음반

임의진

시인화가목사메이홀&이매

진관장

아울로스미디어월드뮤직담당

자

EBS 세계테마기행 중남미 전

문출연

개인전 21회 독일 일본 동티

모르등해외전시

저서 버드나무와 별과 구름의

마을 참꽃피는마을등

<16> 오스트리아서아이슬란드까지임의진

시즌


